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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잉척추 (Supernumerary vertebra)는 정상적으로 존재

하는 척추 분절 수를 초과하여 한 개 이상의 척추가 추가로 

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인간의 척추는 목뼈 

(Cervical vertebrae) 7개, 등뼈 (Thoracic vertebrae) 12개, 허
리뼈 (Lumbar vertebrae) 5개로 이루어지며, 그 아래로 엉치

뼈 (Sacrum)와 꼬리뼈 (Coccyx)로 이어진다. 특히 12개로 구

성된 등뼈는 각각 12쌍의 갈비뼈 (ribs)와 관절하여 가슴우

리 (Thoracic cage)를 형성한다. 정상적인 가슴우리는 복장

뼈 (Sternum) 1개와 등뼈 12개, 갈비뼈 12쌍으로 구성되는

데 위쪽 7쌍은 복장뼈에 직접 연결되는 진갈비뼈 (true ribs), 
8~10번째 쌍은 상위 갈비뼈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

거짓갈비뼈 (false ribs), 11~12번째 쌍은 복장뼈에 연결되지 

않는 뜬갈비뼈 (floating ribs)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
그러나 과잉등뼈 (Supernumerary thoracic vertebra)가 존 

재하는 경우 등뼈와 함께 갈비뼈 1쌍이 동반되는 양상이 

관찰되는데, 이와 같은 사례는 이전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

가 있다 [1,2]. 이러한 변이는 대부분 임상적으로 무증상이

지만, 분절 수의 변이는 영상의학 검사에서 척추 번호를 정

확히 식별하는 데 혼동을 일으켜 잘못된 레벨에서 시술이나 

수술이 시행될 위험이 있으며, 이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

있다 [3].
본 증례 보고에서는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

부지 내 유적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회곽묘 출토 사람뼈에 

서 확인된 과잉등뼈에 대해 보고한다. 과잉등뼈의 사례는 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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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드물어, 단순한 해부학적 변이를 넘어 학문적으로 보고할 

가치가 높은 희귀 사례로 평가된다. 특히 고고학 유적 출토 

인골에서 이러한 변이가 관찰된 경우는 더욱 드물어, 체질 

인류학 및 법의인류학 연구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

있다.

증례 보고

본 연구는 두류문화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창원 사화공원 

민간개발특례사업부지 내 유적의 2~4지구 조선시대 5호묘

에서 출토된 사람뼈를 대상으로 하였다 [4] (Fig. 1). 발굴조사

에서 2지구 전체에 걸쳐 고려~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

정되는 분묘 225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인골이 출토된 분

묘는 11기였다 (Fig. 2). 이 중 연구 대상 인골이 출토된 5호

묘는 회곽묘이자 단독묘로, 피장자를 목관에 안치한 뒤 목관

과 묘광 벽 사이에 회를 다져 넣은 구조를 지닌다. 분묘의 매

장주체부는 길이 190 cm, 너비 54 cm, 깊이 51 cm의 장방형

이며, 부장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. 피장자는 머리부근이 북

쪽을 향하며, 좌측 팔은 곧게 편 상태이지만 우측 팔은 복부 

위에 모은 채 양다리를 곧게 편 자세였다 (Fig. 3). 발굴 당시 

인골은 별도의 수습 흔적 없이 해부학적 배열 및 관절의 연

결 상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있었으며, 얼굴뼈를 제외한 

인골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다. 골격의 전체 잔존률

은 약 69.42%로 산출되었으며 [5], 중복 부위는 발견되지 않

아 최소개체수 (minimum number of individuals, MNI)는 1
개체로 판정되었다 (Fig. 4).

성별은 골반 (Pelvis)과 머리뼈 (Cranium) 형태를 종합적으

로 검토하여 남성으로 판정하였다 [6]. 연령은 엉덩뼈의 귓바

Fig. 1. Location of the excavation site in Sahwa-dong, Changwon-si,  
where a Joseon-period tomb was discovered.

Fig. 2. General view of the excavation site at Area 2~4.

Fig. 3. The exposed human skeleton from a Joseon-period tomb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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퀴면 (auricular surface)의 퇴행 정도를 검토하여 40~44세로 

판정하였다 [7]. 신장은 동아시아인 남성의 허벅지뼈 (Femur) 
길이에 따른 추정식을 적용한 결과 164.98 cm로 산출되었

다 [8]. 안와천공 (Cribra orbitalia), 다공성 과골화증 (Porotic 
hyperostosis), 퇴행성관절염 (Osteoarthritis) 등 병리적 소견

이 함께 관찰되었다 (Fig. 5).
척추의 분절 수를 감별한 결과, 목뼈 7개, 등뼈 13개, 허리

뼈 5개, 엉치뼈 5개가 확인되었다 (Fig. 6). 정상적으로는 등

뼈가 12개이나, 본 증례에서는 추가적인 13번째의 등뼈가 존

재하였다 (Fig. 7). 추가된 T13은 척추뼈몸통 양측에 명확한 

갈비오목 (Costal fovea)을 지니고 있었으며, 이에 대응하는 

13번째 갈비뼈 역시 확인되었다 (Fig. 8). 따라서 T13은 갈

비오목과 갈비뼈를 동반한 정상적인 등뼈의 모든 특징을 가

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 한편 감별 과정에서 허리뼈되기 

(Lumbarization) 또는 엉치뼈되기 (Sacralization)와 같은 이

행성 척추는 확인되지 않았다. 
다음으로 등뼈와 허리뼈를 Martin과 Saller [9], Baba [10]

의 방법에 따라 11개의 지표를 계측하였다 (Table 1, Fig. 9), 
T13은 L1과 가까운 계측 값을 보이지만, 이는 해부학적 위

치 특성상 등뼈와 허리뼈의 경계부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

행성 척추 (Transitional vertebra)에서 관찰되는 변이와는 구

별된다.
Fig. 4. The human skeleton recovered and cleaned at the excavation 
site.

Fig. 5. Pathologies observed in the skeleton of a male in his forties. (A) Cribra orbitalia; (B) Porotic hyperostosis; (C) Osteoarthritis.

A B C

Fig. 6.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and sacrum observed in the skeleton of a male in his forties. (A) Superior view of the thoracic verte-
brae (T1~T13) and lumbar vertebrae (L1~L5); (B) Anterior view of the sacrum (S1~S5). 

A 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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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    찰

인간에게서 과잉등뼈와 갈비뼈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례는 

극히 드물며 Galassi와 Dejarkom (2021) [2]은 14개 등뼈와 

갈비뼈를 가진 사례를, Melhem과 Fahl (1985) [1]은 15개 등

뼈를 보고한 바 있다. 이러한 사례들은 척추에 대부분 임상적 

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.
과잉척추의 발생은 배아 발생 초기 몸분절형성 (Somito-

genesis) 과정의 이상으로 설명된다. 척추와 갈비뼈는 배아 

발생 중 몸분절 (Somite)에서 분화하는 뼈분절 (Sclerotome)
로부터 형성되며, 정상적으로는 등뼈 분절에서 12개의 등뼈

와 12쌍의 갈비뼈가 발생한다 [11]. 국제 사례에서도 과잉척

추 (supernumerary vertebra)는 드문 현상으로 현대 인구에

서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없으나, 일부 연

구에서는 약 1~6%의 비율로 보고된 바 있다 [16,17]. 한편 

Becker 등 [18]은 페루 남부 Moquegua 계곡의 Rio Muerto 
묘지에서 여섯 번째 요추 (L6)가 확인된 개체가 12세 이상 표

본의 약 54%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. 이러한 높은 빈도와 

과잉척추를 가진 개체들이 한 고고학 유적지에 집중되어 있

다는 사실은 선천적 요인과 같은 공통된 생물학적 연관성을 

시사한다.
동물모델 연구에서는 VRTN (Vertebrae Development- 

Associated) 유전자가 등뼈 분절 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

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[12], 사람에서는 등뼈·갈비뼈 수 

결정에 다수의 유전자 및 분절형성 조절 경로가 관여할 가능

성이 제기되고 있다 [13,14]. 따라서 과잉척추는 배아 초기 몸

분절형성 과정에서 몸분절형성 조절 기전의 이상으로 인해 

발생하는 과분절화 (Hypersegmentation)의 결과로 해석될 

수 있으나 [15], 구체적 유전자 메커니즘과 인과관계는 추가 

Fig. 7. The supernumerary 13th thoracic vertebra in a male in his 
forties. (A) Superior view, (B) inferior view, (C) left lateral view, 
and (D) right lateral view, showing the vertebra’s articulation and 
bilateral costal facets.

A

C

B

D

Fig. 8. Thirteen thoracic vertebrae with their corresponding thirteen 
pairs of ribs, illustrating the normal thoracic vertebral-rib articula-
tion in the same individual.

Fig. 9. Diagram of vertebral measurement points. Each number 
corresponds to the item number in Table 1. Modified from Baba [10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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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가 필요하다. 
한편 본 증례의 과잉척추는 이행성 척추와 명확히 구별되

는데 이행성 척추는 정상 척추 수를 유지하면서 특정 척추

가 두 분절의 혼합적 특징을 보이는 반면 [19], 과잉척추는 정

상 척추 수를 초과하여 추가 분절이 존재한다 [3]. 본 사례의 

T13은 양측 갈비오목을 보유한 정상적인 등뼈의 모든 특징

을 갖추고 있다.
따라서 본 증례 보고는 국내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 

중 처음으로 확인된 과잉등뼈 사례로서 한국인의 골격 변이 

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, 과거 인구집단의 해부학적 다양

성과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. 그러나 단

일 개체 사례라는 한계와 유전학적 분석 및 비교 자료 부족

으로 집단적 일반화는 어렵다. 향후 추가 사례 발굴과 비교

연구를 통해 척추 변이의 발생 기작과 인구학적 의미를 보다 

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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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추림 : 조선시대 회곽묘에서 출토된 40대 남성 인골에서 13번 등뼈와 13번 갈비뼈 1쌍이 확인되었다. 이는 허리뼈되기 

또는 엉치뼈되기와 같은 이행성 척추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과잉척추로 판정되었다. 본 증례는 국내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

된 인골에서 최초로 보고되는 사례로 한국인의 척추 분절 변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.

찾아보기 낱말 : ‌�조선시대, 과잉척추, 등뼈, 허리뼈


